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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성명]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

날 짜 2015. 6. 19. (총 2 쪽)

성 명

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
정부와 경찰의 불법과 권력남용에는 눈감은 편파적 공안탄압

1. 오늘(6/19) 오전 경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

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(약칭 416연대)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. 상임운영

위원을 맡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차량과 사무실(인권재단 

사람)도 압수수색했다. 416연대에서 활동하는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또

한 압수수색했다. 416연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시

민들이 함께 만든 연대기구이다.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

색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가로막기 위해 불법과 변칙을 일

삼아온 정부를 비판해온 가족들과 시민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다. 

2.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

수색을 벌였다고 한다. 사실, 세월호 1주년을 전후해 정부가 국회가 제정

한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해 

큰 논란이 일었다. 이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

들에게 경찰은 위헌으로 판명난 차벽의 설치,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통행

방해, 해산명령의 남발과 물대포 캡사이신의 난사 등 수많은 불법을 자

행했다.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이 과정에서 시민개개인들이 항의

하고 저항한 것을 의미한다.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

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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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?

3. 우리는 이 압수수색이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가 인준되자마자 착수

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.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으로서 박근

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수히 많은 불법행위에 방패막이를 자처해온 황교

안 총리가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또 다시 편파적인 공안의 잣대

를 들이대는 것으로 의심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. 참여연대는 416연

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. 세월호 가

족과 함께, 416연대와 함께,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

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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